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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7월 미하원이“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하여 일본정부에게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” (하 

원 결의안 121)에 찬성한 경우가 한 예라고 하겠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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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영식 박사는 현재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자 외교정책센터장 및 

연구위원이다. 미국 워싱턴 D.C.의 아메리칸 대학교(2007~2010)와 윌리엄 

스 칼리지 정치학과(2005~2007) 조교수를 역임하고 웰슬리 여대 정치학 

과에서 박사후(後) 연구원을 지냈다. 주요 연구분야는 동아시아 민족주의와 

지역안보의 상관관계, 도서분쟁, 역사화해이다. 최근 출판물로는“In Search 

of the Perfect Apology: Korea’s Responses to the Murayama State- 

ment” (

, Kazuhiko Togo ed., Palgrave Pivot, 

2012)가 있으며, T.J. Pempel 교수와 

 (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, 2012) 

을 공동 편집하였다.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정치학 석·박사학위를 

취득하였다.

          Japan and Reconciliation in Post-war Asia: The Murayama

 Statement and Its Implications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Japan In Crisis: What Will It Take 

 for Japan to Rise Agai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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